
13

1. 기독교인의 기독교 이탈 통계

1년 전 개신교인 중 ‘개신교 이탈자’ 13%!
최근 1년간 믿는 종교에 변화 여부를 보면 종교에 변화가 있는 사람은 전체의 9%로, 10명 중 1명꼴로 나
타나 국민들 사이에 종교변동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
‘종교 변화가 있다’ 응답자의 종교 변화를 살펴보면 1년 전 개신교(12%), 불교(9%), 천주교(8%)를 믿었던 
사람 중 ‘현재는 믿는 종교가 없다’로 바뀐 비율, 즉 무종교인이 된 비율이 10명 중 1명꼴이었고, 1년 전 개
신교 신자였던 사람 중에서 개신교를 이탈한 경우는 13%로 나타났다.  

[그림] 최근 1년간 종교 변화 여부 (%)**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, 2022년 종교인식조사: 종교인구 현황과 종교활동, 2022.12.14. 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2.11.25.~  
                   11.28) 
**종교 변화 없음(1년 전과 동일한 종교+1년 전, 지금 모두 종교 없음), 종교 변화 있음(1년 전 믿는 종교 있었으나 현재는 없음+1년 전 믿는 종교 없었으나 현재는 있음 
   +1년 전과 현재 믿는 종교 다름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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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그림] 최근 1년간 종교 변화 (주요 종교, 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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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교를 믿는 것은 어떤 효능감 또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? 종교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
생각되는 도움에 대해 물은 결과,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안정감을 얻는 데(79%), 긍정적인 감정을 갖
는 데(75%), 인간관계를 맺는 데(74%)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70%를 상회했다.  
주목할 점은 무종교인의 경우 ‘안정감’(71%), ‘인간관계’(67%), ‘소속감’(66%) 측면에서는 3명 중 2명 이
상이 종교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점이 특징적이다.

[그림] 종교의 효능감 (종교 유무별, ‘도움 된다(매우+도움 되는 편)’응답률, %)

*자료 출처 : 한국리서치 여론속의 여론, 2022년 종교인식조사: 주요 종교 호감도 및 종교 효능감, 2022.12.07. (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,000명, 웹조사, 2022.11. 
                   25.~11.28)

◎ 무종교인, 
    ‘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있어 종교가 안정감 얻는 데 도움된다’ 71%!

의지할 수 있는 
존재가 있어 
안정감을 
얻는 데

긍정적인 
감정을 
갖는 데

인간관계를 
맺는 데

소속감을 
갖는 데

윤리적인 
행동을 
하는 데

올바른 
가치관을 
갖는 데

본인의 
정체성을 
찾는 데

건강, 시험, 
취업 등의 
목표를 
이루는 데

353843
53

666763
71 69

78
8788

75818888

종교 있음 종교 없음

79 75 74 70 70 64 57 51

전체 평균


